
2022-25 6월 19일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 후 2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선찬양: 299. 하나님 사랑은)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   반주자
임재의 기원 ·············   626.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x3) ··························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   김기석 목사

▲ 경배의 찬송 ························   14. 주 우리 하나님 ····································   다 함께
▲ 공동기도 ·······································································································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
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
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눈앞에 있는 일에만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자
주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말게 하시고 
진리와 자유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분단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동포가 서로를 향해 총칼을 겨누고 
싸운 지 벌써 72년이 지났습니다. 남과 북의 허리가 잘린 상처가 아직 분명하지
만 많은 이가 그날의 비극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는 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반목과 갈등의 철조망을 거두고 주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
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   사61:1,2 ·············································   인도자
▲ 교 독 문 ·····································   10. 시편16 ···········································   다 함께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 함께
2부 대표기도 ·······························································································   박홍재 장로
2부 응 답 송 ·········································································································   찬양대
2부 찬    양 ····························   415. 십자가 그늘 아래  ·······························   다 함께
▲ 성경봉독 ··································   삼상 24:1~6 ·······   1부:인도자/2부:김광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 독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 께



   찬   양 ·······································   I. 내가 주님을 ·································   김서영 청년
                                          II. 저 산으로 올라가네                     청파 찬양대
    말   씀 ········································   광야학교 ····································   김기석 목사

거둠 기도 ······································································································   다 함께
2부 찬   양 ································   70. 피난처 있으니 ·····································  다 함께
▲ 봉   헌 ····················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절 ) ························   다 함께 
▲ 봉헌기도 ·······························································································   김기석 목사

공동체 소식 ··························································································   김기석 목사
▲ 평화의 인사 ··································································································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   다 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광야에서 살더라도 광야같이 척박하고 메마른 
마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고난을 양분 삼아 더 품이 깊은 사람이 되십
시오. 주님의 말씀을 그늘 삼아 살아가십시오. 광야를 넓혀가는 자가 
되지 말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피난처를 만드는 자가 되어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광야 같은 사람이 되어 살
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
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
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쉴 곳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쉴 곳
이 되어 주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   635. 주의 기도 ········································   다 함께
▲ 축   복 ····································································································  김기석 목사

다음주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인도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이범석
2부 김기석 하현철 김윤정 김재흥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ungpachurch/
 청파교회 주일 오전 11시 예배실황 - 교회 홈페이지 하단에 ‘예배실황’ 클릭
 청파교회 카카오톡 채널 : 친구검색창에 ‘청파교회’ 검색 후 채널 추가

 ※  헌금계좌 : 새마을금고 9002-1751-3375-3 (예금주 : 청파교회)   



헌금 영수기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복희 강영화 고원선 곽수정 구성실 국지연 권순필 권진숙 규다은 김도윤 김민주 김신실
김은영 김은지 김주애 김지은 김지현 김진혁 김한겸 김현주 김혜선 김훈동 김희선 박병구
박성미 박옥순 박정숙 박지혜a박홍재 변희영 서수진 손윤술 송선철 송인선 송종호 신영신
양지은 오송이 우덕현 우순덕 유명호 지성진 유무영 유수진a 유 철 윤미경 윤석영 윤석화
윤수진 윤영미 이기호 이부곤 이상훈 이송우 이영숙 이원재 이종원 이증자 이현죽 임고은
전형구 정서빈 정성식 정수연 정영석 정완희 조미선 조영순 최옥자 한완식 임정자 함규훈
홍민정 홍석민 홍해인 무명2

감사헌금
강동우 강복희 강영란 강우희 강자연 강혜린 강혜미 강혜진 고윤후 공은정 곽기영 곽  인
구은정 구지원 국민아 권영희 권혁자 권희진 김경민 김경태 김경혜 김다연 서정표 김미연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산영 김새롬 김서진 김선민 정종홍 김성은 김성희 김세린 김세호 
김성진 김송영 김양순 김영배 김영신 김원영 김유진 김은주 김은지 김은희 김이삭 김인석 
이선화 김일남 김정민 김정준 김주성 정승원 김주영 김주하 김태석 김태정 김평식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혜옥 김효선 김희재 나성훈 나정희 도영지 류재필 류이나
마옥이 문성민 민오디 박금순 박다인 박명철 박몽실 박문현 박산길 박상훈 박서영 박선미
박성철 박숙미 박순옥 박양희 박연주 박옥경 박재영 이현정 박태윤 박태은 박해호 박호규
방대권 방승범 방은아 백옥자 백지원 변수련 별  이 서성호 서영주 서우정 서종균 손미영
손복미 손유진 송완식 송제이 송종호 송택훈 신보영 신승인 신이수 신영자 신은영 심선우
심소연 안경숙 안미영 안삼식 안인숙 양선교 양선용 양지은 양청이 오영희 오정진 정보임
오지원 오효진 우석현 우선식 우윤석 우혜진 유동근 유명호 유진빈 육창수 윤수호 윤정구
윤효빈 이경명 이경주 이광재 이광휘 이규창 이기선 이다형 이동은 이미선 이선숙 이선주
이선행 이수연 이숙자 이시원 이신구 이연승 이영구 이영수 이영아 이용기 이용순 이우복 
유석순 이우상 이우선 이은실 이은원 이은정 이은진 이재윤 이재필 이정은 이정현 이정호
이정희 이조연 이주경 이주연 이준우 이중석 이지영 이지혜 이집사 이하늘 이해정 이혜선
이혜숙 이홍석 이희석 임기산 임애영 임지윤 임진혁 임채진 임혜진 장문영 장은혜 전혜미
정경숙 정규진 김정선정나리나정보아 정연자 정연호 정영례 정영미 정영선 정종신 조규범
조대현 조동수 조말례 조명희 조병규 김경자 조순인 조신복 조연호 조은주 조지선 조형철
주경미 주여달 주일선 차규원 차예은 채미경 채일선 채일식 천세리 최기창 최보향 최승렬
최영진 최유창 최은경 최은실 최정숙 강조아 최지인 최철수 최호락 문혜진 최희선 한경훈
한미애 한지혜 한충헌 함규훈 허유진 허정호 홍복선 홍성훈 홍은지 황은하 황인성 황지애
황지영 황해붕 CHAJINHEEK LEEJAECHEO STEVENHAN YOONHELENH 무명12

녹색꿈헌금 국미 김대중 김영호 김영희 김주일 변수련 윤미경 윤수진 황유나 황유은
생일감사헌금 이인웅 이형석 장원호 최인선 무명1
구제헌금 박태윤 이영숙

교회소식
1. 선교회 : 오늘 예배 후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2. 마스크 : 예배 중에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임원회 : 다음 주일(26일)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임원회가 열립니다. 각 부서는 분기 보고서를 21일(화)까지 cp@chungpa.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mailto:cp@chungpa.or.kr

